
관악산 斷想

金형 공직을그만두고관악산을떠나온지8개월 

여 되 었습니다. 마文중고교시 절교복을벗고사복 

을 입 었을때 의 기분이 라고할까, 어떤보이 지않는 

규율에 서풀려 났을때 의 허 탈하면서 모일 종의해 방 

감이 느껴 지 는시 간이 었다고생 각합니 다.

그러 나, 한편으로는『직 도관악산기 슭의주황색 

건물들이눈에 아른거 리 는걸 보면, 관악산기 슭의 

생활이제 인생역정 에큰 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. 

관악산아래두세 개 건물밖에없던 시절부터기 억 

이 출발하니, 상당한'] 간이흘렀고같이 젊은시 절 

의 애환을나누던동료선후배를전화번호표에서 

찾으려 면한참시 간이 걸 리 는것 을보면 더 욱 그같 

은느낌 을가지 게됩 니 다.

한편 , 요즈음지 나가면서보는 관악산이 예 와 같 

이짙 푸른것 을보면젊 은날 그곳에 서의열정 이다 

시 느껴 져흐뭇해 지 곤합니 다.

인생은짧고그중에사회생활기간은더욱짧다는 

생각이자주들곤합니다. 젊던그 시절, 같이고민 

하면서 해 결 책 을찾고서류준비를하고캄캄한저 

녁 시 원하게불어 오던관악산풍을맞으며퇴 근하 

면 피 곤하다는생 각보다는卜음이후련 하던시 절 이 

아련합니다.

金형 관악산에서그리 멀리 떠나온건 아닌데, 

옷을벗고 나와있으니 수백 리 떨어 져있다는느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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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들곤합니 다. 그리 

고공직에서나라일을 

하느라애쓰고있고, 또 

지난날애썼던선배동 

료들이정말열심이고 

그능력도결코과소평 

가되어서안된다는생 

각입니다.

옷을바꿔 입고한 발짝물러서서우리 공직에서 

일하시는분들을생각해보면, 우리7흔히 일부사 

회 에 서 말하는 공직 자상은다분히 편 견 에 서 나온 

편 향된평 가라는생 각이듭니 다. 제 가느끼 고판단 

하기 에 , 아작민 간부문생 활은일 천하지 만, 우리공 

직 자들만큼일 의 해 결 방안을찾고 체 계 화시 키 는능 

력과책임감짜임새있는추진력을갖춘조직이우 

리 나라에 많지 않다成 을절감합니 다.

사무실안의 비 좁은환경 , 여 름철무더 위속에 가 

끔씩 중단되는냉방, 그렇지 만나라일 한다는보람 

과 긍지 하나로불편 한시 설 속에 서 도눈동자들만 

은 초롱초롱했고같은 일 에 대 한 열 정 은대 단했지 

요 어려운여건이지 민동료 간서로 애로사항을들 

어 주고가끔씩 나누는퇴 근길소주잔속에 애 환을 

녹여 내 곤했습니 다.

10여 년 전 부터 인가사무실의현대 화?）가 되 면서 

칸막이로구분되는사무실文化로바뀌면서이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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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위기는상당히 경직되 어왔고, 칸막이 어막혀 서 

그런지동료상하간에 감정 이흐르는통로가아주 

좁아져왔다고느낍 니 다. 퇴 근후 동료상하간의사 

적 인 모임 은심 하게 말해 서 귀 찮아하는일 이 되 는 

듯한분위 기 가있 어 얘 기 꺼 내 기 가쉽 지 않은 일 이 

되 어 가는걸보면서 , 정 말금석 지 감이들곤 했습니 

다.

우리 공직 자들도세 월 에따라변해 가는사회 흐름 

에 초연할수는물론 없겠지요. 그렇다고별로 바람 

직하지않은세상흐름에적극묻어서가는것은바 

람직 하지 않다고생 각합니 다.

같은부서에서힘든일이 있을때 , 내 업무가아니 

지만같이남아서쓴반찬에식은저녁을같이먹어 

주며 마음으로라도응원해주던이 젠머 리 털희 끗희 

끗해 진 한참理이 일하던동료들이 그립습니 다.

金형 세 월 앞에 장사가없다는말 실감합니 다. 

옛날 그시 절엔일 무서운줄 모르고달려들었지요 . 

그 시 절의정 열과체 력 그리 고패 기 가새 삼그리 워 

집니다. 20대군대시절, 죽을理지모르고동기생 

들과의 지 하며배 만부르면그 어 떤모진훈련도거 

칠 게 없다고몸을 내 던지 던그 시 절 을되 새 기 듯하 

던 시 절이있었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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金형의건투를빌면서

이젠감성보다는, 기능。확떨어진머리지만, 이 

성 적 인판단이크게 작용하는시 절 을산다고나할 

까요 . 그러나우리가젊음이넘치던시절에밤낮으 

로 쌓아왔던경험 이큰 양식 이되 어 아직 도나라를 

위 하는일 에 조금이 라도보탬 이 되 고 있다고생 각 

합니다.

金형 무더 운여 름이지 나면머 지 않아서 늘한가 

을이오고 또추운겨울, 봄이오겠지요. 人間도자연 

의 일부이 니자연의순리 에따르지않고는살 수없 

겠지 요. 나아먹 은선 배 가물러 나면후배 들이또 물 

려받아나쁜것은버리고좋은것은더욱발전시켜 

키워나가겠지요.

젊 음을바쳐 일하며지 냈던관악산자락이금년 

여름에도여전히 푸르고 , 저녁퇴근 시간지나치는 

차안에 서관악산밑 의 대 낮같이밝힌 건물들을보 

면서 , 그푸른녹음같은정 열 을간직 한젊 은후배 들 

이 오늘도더위를무릅쓰고나라의발전을위해 

머 리 를짜내 고, 잠깐더 위 를식 히 려자판기 커 피 한 

잔뽑아들고쓴담배에불을붙이는모습을그려봅 

니다.

...


